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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3년 어느 화창한 날, 랩 멤버들과 자전거에 오릅니다.
[bookmark: _GoBack]오늘의 목적지는 담양입니다.
담양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약 2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곳은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는 나무가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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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문을 출발하여 처음에는 좁은 길을 따라서 달려나갑니다. 좁고 차량도 적은 2차선 길을 따라 달려서  그런지 바람도 잔잔하고 고요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랩 멤버들과 이야기라도 하고 싶지만.. 스쳐가는 바람이 고요한 질주를 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달려나가며 자신과 자전거만을 마주하며 달리길 20분 대략 4~5키로 달렸을까? 길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게 펼쳐진 길을 따라 달리니 자동차의 좁은 창으로 눈 앞 만을 보던 시선도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높고도 파아란 하늘입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구름 한 점 보이질 않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과 넓게 펼쳐진 들판이 보입니다. 그곳에 자라는 곡식들과 그 사이로 아기자기한 집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높은 하늘과 넓은 들판,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나... 탁 트인 경관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니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고 바쁘기만 하던 삶이 조금 여유 있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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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라 해도 자전거로 가기엔 꽤 먼 거리라 가는 길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자전거는 바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할 수록 더 거센 바람을 마주해야만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바람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자전거 입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앞서서 달려나갑니다. 앞에서 달릴수록 바람을 많이 맞고 힘들지만 그 덕분에 뒷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몸을 쉬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앞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엔 그 친구가 바람을 맞으며 모두를 끌고 갑니다. 혼자 달릴 때는 바람이라는 환경에 잘 흔들리고 빨리 지치게 되지만, 함께 달릴 때는 바람이 쉽게 그 길을 내어줍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모두를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지혜를 배웁니다.

부지런히 달리다가 잠깐 모두가 쉬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바람이 이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달리는 걸 힘들 게 만들 때는 바람이 밉다 가도 시원하게 땀을 식혀 줄 때는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다리도 좀 풀고 서로에게 물을 건네며 다시 출발할 기운을 얻습니다. 잠깐 쉬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길가에 코스모스가 일렬로 피어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구나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아직 이른 가을이라 단풍이 보이지는 않지만, 흩날리는 갈대 줄기와 늘어선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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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 내리막을 몇번씩 지나면서 달리다 보니 담양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미 지쳐버려서 다들 죽녹원을 산책할 기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단 먹자를 외치고 국수거리를 찾습니다.  담양에는 국수 거리가 있는데,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서 나온 장터국수와 매콤하게 비벼낸 비빔국수가 일품입니다. 구운 계란과 파전도 한입에 뚝딱 사라져 버립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달콤한 휴식을 즐깁니다. 한 시간에 걸쳐 굵은 땀방울을 흘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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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쉬다가 이제 관방제림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이곳은 송아지 몸통 만한 나무 수백 그루가 줄 지어서 심어져 있는 둑 입니다. 조선 시대였던 가? 홍수로 농사를 망치는 것을 막고자 지방에 부임한 관리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 둑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임하는 관리가 다시 자기 사재를 들여서 보수하고 지켜 나와 지금까지 이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약 1-2km 에 걸쳐 수 백년을 먹은 나무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대를 이어 백성들을 보살피고자 노력했던 선비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을 살리고 국가에 보탬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끄러워 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빚쟁이구나 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연구를 하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광주에서 연구를 하면서 마음이 삭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반복 적으로 다니면서 마음이 공허해 지기도 합니다. 2013년 가을, 자전거로 떠났던 짧은 여정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은 그러한 마음을 힘껏 날려버릴 수 있는 순간 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음이 허전하거나 하면 담양으로 향하던 그때를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새로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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